
I. 서 론

“역사적 경관으로서의 모든 유적은 시·공간적 프

리즘을 지닌다”.

이는 시간과 공간(역사와 지리)이라는 틀 속에서

하나의 역사 경관에 접근했을 때 그 경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하나의

물리적 실체로서 역사 경관에 대한 이해는 그 경관이

존재했던 시대상과 터전(공간)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고려시대라는 시간과 제주도라

는 공간에서 존재했던 법화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법화사는 고려시대 제주도의 대표적

인 사찰로서 조선 중기까지 제주의 불교문화를 선도

하였다. 법화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법화사상에

기초를 둔 사찰이다. 법화사상은 삼국시대 중국에서

전래되어 통일신라기에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었고, 천태종의 성격을 띤 법화사상이 고려로 전

승되었다. 제주의 법화사는 산북의 수정사와 더불어

산남을 대표하는 사찰로 유명하였다. 조선시대 유교

문화가 제주에 정착됨에 따라 명맥이 끊어졌지만 현

재 발굴되는 유물들을 통해 당시의 법화사가 지녔던

위상과 역사적 의미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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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기록과 지금까지 발굴된 유물을 근거로

볼 때, 법화사는 13세기 이전에 창건되었다가 원나라

가 제주의 지배권을 강화해 가던 1269년에서 1279년

사이에 중창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이곳에서 출토된

명문 기와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창건 시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9세기 경 장보고가 산둥반도에 법화원을

창건했듯이 이곳에 법화사를 창건했을 가능성을 제기

했다. 제주도가 해상왕국의 중심지인 청해진(완도)과

가깝고, 신라·일본·중국의 무역활동 교류지로서 매

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서

귀포시·법화사 복원추진위원회, 1985, 18-21). 이러한

입론을 토대로 법화사에서는 장보고와의 관련을 전면

에 내세우면서 2006년에는 복원되는 사찰지에 장보

고 동상을 건립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이미 수차례에 걸친 발굴조사와 학술 세

미나를 통해 고려시대 법화사가 지니는 의미와 실체

들이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1) 고려시대 법화사의 중

창과 관련된 내용들이 발굴 유물을 근거로 해석되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시간적(역사적)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어서, 또 다른 한 축인 공간(지리)이라

는 관점에서 접근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글은 공간적 관점에서 고려시대 법화사가 지니

는 의미를 해명하는 데 초점이 두어졌다. 법화사라는

절이 하필이면 왜 제주도에 세워졌을까? 일부의 주장

처럼 장보고의 해상활동의 근거지로 세워진 절일까?

제주도 내에서도 한라산 남쪽, 지금의 행정구역으로

는 서귀포시 하원동에 위치한 까닭은 무엇일까? 이

장소에 입지함으로써 어떠한 기능을 수행했을까? 이

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본 연구의 주

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음에 대한 온전한 해답을 얻는다

는 것은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 법화사지 전역

에 대한 발굴 조사가 완료된 상태가 아니고 법화사와

관련된 문헌 기록도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가람배치와 같은 공간구조보다는 상대적인 위치에 주

목하여 법화사의 공간적 의미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제주도를 내외로 구분하여 대외적 관계망에서 지니는

법화사의 위상과 내부의 지역구조 속에서 지니는 법

화사의 공간적 의미를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고려시

대 법화사의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II. 탐라의 대외관계와 해상교역

1. 고대 탐라의 지정학적 위치와 해상교역

자연 환경적으로 볼 때 제주도의 가장 큰 특징은

섬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대외적인 면에서 제주도

는 바다(해양)라는 환경과 긴밀한 관계를 지닐 수밖

에 없다. 바다라는 환경과 더불어 제주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주변 지역과의 거리(접근성)이다. 바다

로 둘러싸여 있지만 육지와 매우 가까운 섬은 육지와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지만 멀리 떨어진 섬은 그

렇지 못하다.

제주도는 한반도와 14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서

쪽으로는 황해 건너 중국이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자

리잡고 있다. 남쪽의 동중국해에는 오키나와를 포함

하는 南西諸島가 포진하고 있다. 동해, 황해, 동중국

해를 잇는 삼각형의 중심에 해당하고 한반도, 중국,

일본 등의 삼국을 잇는 삼각형에서도 중심부에 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탐라

는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의 결절로 기

능해 왔음을 최근까지 발굴된 유물로 확인된다.

고대 탐라를 거점으로 하는 항로는 출발항구와 도

착항구를 이어주는 단선의 항로가 아니라 다양한 항

로의 중간에 있는 경유항로이다. 해발 1995m의 한라

산은 시인거리가 약 100마일이나 되어 주변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에겐 자기 위치를 측정하고, 항로를

결정하는 데 매우 이상적인 등대의 역할을 하였다.

이로 인해 폭풍, 태풍 시 피항지로서 기능하기도 했

고 장기적인 원양항해의 경우 물, 식량 등의 보급품

을 얻는 장소로도 중요하였다(윤명철, 2000).

항해를 통한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는

교류의 필요성, 바다라는 지형적 장벽을 극복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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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항해 기술, 선박제조능력 등으로 볼 수 있다. 고

대 탐라의 자연환경은 화산섬으로 인한 척박한 토양,

많은 바람, 경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식량을 비롯한

많은 물자가 부족했는데 이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 일찍부터 한라산의 풍부

한 목재는 원양 항해를 할 수 있는 대형 선박의 건조

를 가능케 했다. 또한 바다를 통한 다양한 경험은 바

람과 해류를 항해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다음의 기

록은 비록 조선시대의 기록이기는 하나 전통시대 제

주도의 해상활동에서 바람과 해류가 어떤 영향을 미

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육지에서제주로들어오는데는반드시서북풍으
로, 제주에서 육지로 나갈 때에는 반드시 동남풍으
로한다. 순조로운바람을만날것같으면한조각외
로운 범선이라도 아침에 출발하여 저녁에 건널 수
있다. 순조로운 바람을 얻지 못하면 비록 새와 송골
매의 날개가 있을 지라도 별과 서리[星霜]로 변하여
건널수없다. 바다의파도가동남은낮고서북은높
다. 육지로부터 제주로 들어올 때에는 형세가 조류
흐르는 쪽으로 배가 내려가니 자못 쉽다. 제주로부
터 육지로 나갈 때에는 형세는 거슬러 흐르는 조류
같아서 배가 위로 가므로 심히 어렵다. 그런 까닭으
로제주에서육지로나갈때에는육지로부터제주로
들어올때보다두배나어렵다고한다.2)

바람과 해류를 이용한 항해가 본격화되면서 원양

항해도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 근

해를 통과하는 이국 선박의 경우 근처의 해류에 익숙

하지 못해 좌초했던 사례도 많았다. 한라산 이북의

高齡田이란 곳은 중국 선박이 난파된 곳으로 조선시

대에도 자기와 같은 유물이 출토되었다고 전해진다.3)

이처럼 탐라는 고대로부터 동아시아 해상교역의 중심

부에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고 이후 고려시대에도 그

대로 이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 고려시대 탐라의 해상교역

고대로부터 활발했던 탐라의 해상활동은 고려시대

에도 계속 이어졌다. 정치적으로는 고려에 복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주로 한반도 본토와의 교류가 지배적

이었지만 송나라나 원나라와의 직접적인 교류도 행해

졌던 것으로 보인다.4)

고대로부터 축적된 항해기술과 선박제조능력은 한

반도 본토뿐만 아니라 중국에 이르는 원양항해를 가

능케 하였다. 1058년(문종 12) 탐라에서 재목을 벌채

하여 큰 배를 만들어 송나라와 교류하려 했던 것으로

보아 고려시대에도 선박 제조처로서 명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원대에 이르러는 탐라가 지니는 지

정학적 위치로 인해 일본 경략의 거점으로 삼아 전함

100척을 별도로 건조하도록 했고5) 이후에도 중요한

지역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다. 원과의

교류에 있어서도 원양항해를 통해 한반도를 경유하지

않고 바로 원과 직접 교류하기도 했다.

고려시대 중국과의 원양 항해에 대한 자세한 기록

이 남아 있지 않지만 산견하는 단편적인 기록을 통해

서 당시 해양 활동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이 시기 해

상교역의 주된 관문은 산북 해안에 위치한 명월포였

다. 崔溥의『漂海槣』에는 고려 때 탐라가 대원에 통조

할 적에 명월포에서 편풍을 만나 직로를 얻는다면 7

주야 사이에 백해를 지나 대양을 건넜다고 하였다.

삼별초도 위장 이문경을 이곳으로 먼저 보냈고, 최영

이 목호의 난을 진압할 때도 이곳으로 들어왔다.

명월포는 현재의 북제주군 한림읍에 위치하고 있

는데 고려시대 당시 제주도 최대의 항구로 볼 수 있

다. 고려시대의 중심지인 제주목이 한라산의 북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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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법화사지의 위치



위치해 있었고, 역사적으로도 산남보다는 산북이 제

주의 중심지로 기능하고 있었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명월포가 제주의 관문 역할을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조선시대 해상 교류의 관문은 동쪽

화북포와 조천포 옮겨지지만 제주로 내항하는 배들의

상당수가 애월이나 명월쪽으로 표착하는 경우가 많았

다. 이는 조류나 바람의 영향으로 볼 수 있지만 명월

포가 여전히 중요한 포구로 기능했던 사실을 말해주

는 것이다.

해안선이 화산암으로 덮여있는 제주의 경우 육지

와는 달리 대포구가 발달하기는 어렵다. 조선시대의

기록에서도 왜구가 여러 번 침략하였으나 한 번도 뜻

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암초가 온 섬의 해중에 깔려 있

어서 정박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보인다.

따라서 제주도에는 무역을 목적으로 중국이나 일본의

상선이 수시로 내항하면서 대규모의 중개 무역항으로

성장했던 포구는 거의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섬을 둘러 가면서 지형적으로 배를 대기에 수월한 곳

에 소규모의 포구가 발달했을 뿐이다.

고려시대에는 명월포뿐만 아니라 산남의 지역에서

도 중국과 교류했던 포구가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

람』의 기록에 의하면, 서쪽의 西林浦와 홍로천이 원

나라에 조회할 때 바람을 기다리던 곳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탐라의 대외교류의 관문이 산북에 위

치한 명월포로 단일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을 말해준

다. 서림포는 지금의 대정읍 일과리에 해당하고 홍로

천은 지금의 서귀항으로 추정된다.6) 따라서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원과의 교류 포구로는 산북의 명월

포, 서쪽 대정읍에 있는 서림포, 산남의 서귀포 등이

다. 동부지역의 포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 시기 탐

라의 동쪽은 원나라의 목장이 최초로 건설되기도 했

던 지역이지만 대중국 교류의 관문으로 기능하지 못

했던 것이다. 중국이 제주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왜

구가 빈번하게 출몰했던 사실이 포구의 발달을 저해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신증동국여지승람』과 같은 책에 제주

북서부의 명월포 이외에 서남쪽의 서림포와 정남쪽의

서귀포가 대원 교류의 포구로 기록되어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들 포구와 법화사와는 무슨 관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 내

부의 지역구조로부터 법화사의 입지를 해명해 볼 필

요가 있다.

III. 고려시대 법화사의 입지 특성

1. 고려시대 탐라의 행정구조와 취락

고려시대 탐라는 島 형태의 개별적 행정단위의 형

태를 유지해 오다 1011년(현종2)에 朱記를 받음에 따

라 군현과 같은 예우를 받게 되었다. 1105년(숙종 10)

에는 국호를 榯에서 耽榯로 고쳐 郡을 두었고, 1153

년(의종 7)에는 耽榯縣으로 되었다가 다시 耽榯郡으

로 칭해졌고, 고종연간(1213-1259)에는 濟州로 개명되

었다. 1273년(원종 14)에는 삼별초 난의 평정을 계기

로 원의 직할령으로 되었다가 1294년(충렬왕 20)에

환속되었다. 원의 직할령으로 있던 기간 중 1277년

(충렬왕3)에는 東西阿幕을 설치하여 우마를 비롯한

각종 가축을 방목하였는데, 斷事官 또는 萬戶를 두어

목축을 주재케 하였다.7)

1300년(충렬왕 26)에는 본격적인 행정구역의 개편

이 이루어졌는데, 東西道縣을 설치한 것이 그것이다.

귀일, 고내, 애월, 곽지, 귀덕, 명월, 신촌, 함덕, 김녕,

호촌, 홍로, 예래, 산방, 차귀의 14개 현을 설치하였는

데, 大村에는 戶長 3인과 城上 1인을 두고, 中村에는

戶長 2인을 두고, 小村에는 戶長 1인을 두었다. 이러

한 행정구역의 개편은 몽고족의 탐라 유입과 더불어

목축의 융성, 이에 따른 인구의 증가와 촌락의 성장

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

東道에 속하는 현으로는 신촌, 함덕, 김녕, 호촌,

홍로 등이었고, 西道에는 귀일, 고내, 애월, 곽지, 귀

덕, 명월, 예래, 산방, 차귀의 9개 고을이었다. 한라산

을 중심으로 볼 때 동쪽보다는 서쪽이 압도적으로 많

은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동아막의 중심지인 수산평

오 상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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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성산읍 수산리) 일대가 빠져 있는 점이 특이

하다. 한라산의 남쪽에는 狐村(현재 남원읍 신례리·

하례리)·洪槖(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猊槏(서귀

포시 예래동)·山房(안덕면 사계리)·遮歸(한경면 고

산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산북 고을이 압도적으

로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행정구역의 구조는 전

국적인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는 조선초기 태종 때

까지 유지되었다.

조선시대에 접어들어 1416년(태종 16)에 대대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한 왕조실록의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濟州都安撫使 吳湜과 전 判官 張合 등이 그 땅의
事宜를 올렸다. 啓聞은 이러하였다.“제주에 郡을 설
치하던 초기에 漢拏山의 사면이 모두 17縣이었습니
다. 樁面의 大村縣에 성을 쌓아서 본읍의 東西道로
삼고, 靜海鎭을 두어 軍馬를 모아 연변을 방어하였
고, 그리고 東西道의 都司守는 각각 부근의 군마를
고찰하고 牧場을 겸임하였으나, 땅은 크고 백성은
조밀하고 소송이 번다합니다. 東西道의 산 남쪽에
사는 사람들이, 牧使가 있는 본읍을 왕래하려면 매
우어려울뿐만아니라농사때에갔다가오는데그
폐단이 적지 않습니다. 중략.... 원컨대, 이제부터 본
읍에는 東道의 新村縣·咸德縣·榨寧縣과 西道의
貴日縣·高內縣·厓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
縣을소속시키고, 東道의縣監은旌義縣으로서본읍
을 삼아 兎山縣·狐兒縣·洪槖縣 등 三縣을 소속시
키고, 서도의 현감은 大靜縣으로서 본을 삼아 猊槏
縣·遮歸縣등두현을소속시키되, 후략....8)

위의 자료에 의하면, 山南의 고을 가운데 旌義縣에

는 兎山縣·狐兒縣·洪槖縣 등 三縣, 大靜縣에는 猊

槏縣·遮歸縣 등 二縣이 소속되었다. 앞서 검토한 고

려시대의 속현으로는 狐村·洪槖·猊槏·山房·遮歸

등이었는데, 여기서는 兎山縣·狐兒縣·洪槖縣·猊槏

縣·遮歸縣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호촌(狐村 : 狐

兒)·洪槖·猊槏·遮歸는 동일하나 山房이 兎山으로

바뀐 것이다. 정의현이 설치된 동쪽이 서쪽의 대정현

보다 고을 수에서 하나가 더 많아졌는데, 제주도 전

체적인 지역구조 차원에서 본다면 고려시대 취락의

발달이 상대적으로 미약했던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을

앞질러 성장해 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조선시대

대정과 정의 두 현의 인구면에서도 대부분 정의현이

대정현을 앞서는 현상이 지속되었다.

인구성장이나 취락발달에서 정의현이 대정현보다

두드러지게 되는 것은 빈번했던 왜구의 침입이 감소

되었던 상황과 관련이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고려시

대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취락의 발달이 미약했던

사실도 왜구의 침입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고려시대 법화사의 창건, 이후 원 직할령

시기 법화사의 중흥 등은 법화사 주변의 취락발달과

깊은 관련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것처럼

고려시대에는 제주의 북서부 지역의 취락발달이 현저

한데 이 지역의 토양은 사질양토를 함유하여 제주도

지역 가운데 가장 토양이 우수한 곳이기도 하다. 제

주도의 북서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취락의 발달은

점차 서쪽으로 확대되고 또 다시 산남 지역까지 퍼져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예래현과 홍로현이

산남의 중심 취락으로 성장하였는데, 법화사의 중흥

은 이들 취락의 발달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 취락의 성장과 사찰의 입지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불교가 전래되었으나 탐

라 지역에는 고려시대에 이르러 불교의 전래를 확인

해 볼 수 있다. 고려 이후 한반도 본토와의 빈번한 교

류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을 것으로 보이는데 11세

기 전반부터 개경의 팔관회 행사에 참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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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058년(문종 12)에는 나무를 벌채하여 육지의

사찰 건립에 사용하기도 했다.9) 현재까지 진행된 절

터의 발굴을 통해 볼 때, 법화사를 비롯하여 수정사,

원당사, 존자암 등이 고려시대에 창건된 절로 추정되

며 이외에도 많은 절이 생겼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의 기록이지만『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당시 제주에 존재했던 사찰이 기록되어 있다. 기록에

의하면 제주목에는 尊者庵, 月溪寺, 水精寺, 妙蓮寺,

文殊庵, 海輪寺, 萬壽寺, 江臨寺, 普門寺, 逝川庵, 小林

寺, 觀音寺 정의현에는 橊泉寺, 成佛庵, 대정현에는

法華寺가 유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 사찰기록

에는 충렬왕(1275-1308) 무렵에 활약했던 승려 慧日

의 詩가 일부 사찰 항목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

해서도 고려시대에 존재했던 대표적인 사찰을 추려볼

수 있다. 제주목의 수정사, 묘련사, 보문사, 서천암 대

정현의 법화사가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사찰로 인식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이 억불숭유를 기치로 내

걸었던 사회라는 점을 고려할 때『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수록된 사찰들은 고려시대에 창건된 사찰로 조선

에 그대로 이어져 왔던 것으로 보인다.10)

그렇다면 이러한 고려시대의 사찰들은 어느 시기

에 창건되었을까? 창건 연대를 명확하게 밝혀주는 유

물의 발굴이 없는 한 확답을 내리기는 곤란하다. 그

러나 고려시대 불교의 변천과정을 통해 볼 때 탐라와

고려가 밀접한 관계를 맺은 이후에 창건되기 시작했

다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팔관회와 같은

개경의 불교 행사의 참석을 통해 불교를 서서히 수용

하기 시작했고 탐라의 성주나 토호들의 본격적인 불

사 건립은 11세기 후반부터나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사찰의 창건과 관련한 기록 가운데 가장 자세한

것으로는 수정사에 관한『남사록』의 기록이다.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수정사는 곽지악 서쪽에 있고, 주에서 15리가 되
는데곧원때황후가세운것이며절의규모가매우
크고화려하다. 충암기에도이르기를, “元朝의옛건
물로서우뚝높이서서홀로남아있는것은오직도
근천의 수정사 뿐이다”고 하였다. 지금은 퇴폐하였

으나 수선하지 아니하고 다만 비가 새는 집 수칸만
있어띠로지붕을덮고그안에불상두대신구가있
으니중국으로부터나온것이라한다.11)

위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수정사는 원의

탐라 지배 시에 세워진 절로서 원 황실의 주도하에

창건되었다. 남쪽에 세워진 법화사에 버금가는 규모

를 지니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정사의 창건과 관

련하여 金錫翼의『耽榯紀年』에는 1300년(충렬왕 26)

원나라 奇皇后가 塔剌赤을 파견하여 牛馬를 水山坪에

방목했을 때 창건되었다고 밝히고 있다.12) 그러나 현

재의 수정사지에서 발굴되는 유물 가운데 9-10세기의

순청자도 있어서 고려전기에 창건되었을 가능성도 제

기되고 있다(국립제주박물관, 2001, 124). 이후 수정

사는 산북의 대표적인 사찰로 기능하면서 조선전기

(1521년)에 이르러 중수되기도 했다.

한편, 이들 고려시대의 사찰의 분포와 입지를 보면

섬의 중심지인 산북의 제주목을 중심으로 사찰이 집

중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취락의 중심지인

屬縣을 중심으로 사찰이 건립되었음을 뜻한다. 한라

산의 존자암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찰은 중심 취락

과 인접해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의 독특한 자

연환경적 특성에서 연유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제주

도에서는 취락의 입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용천수의 유무인데 사찰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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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찰이 물을 얻기가 쉬운

중심 취락에 가까이 있는 것이다. 중산간 지대 이상

에서는 거의 사찰이 보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고려시대 제주의 사찰들이 수행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교화와 기복의 현실적

장소로 기능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고려시대

탐라 사찰의 특성은 이후 불교가 쇠약해지면서 사찰

의 중들이 부인을 두면서 세속화되는 현상에서도 엿

볼 수 있다.13)

탐라 사찰의 입지적 특성은『조선강역총도』의 제주

지도(그림 3)에서 잘 드러나 있다. 『조선강역총도』는

고적과 사찰 등이 자세히 표시되어 일종의 역사부도

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14) 지도에는 고려시대 제주

도의 속현과 사찰이 상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를 통해

서도 사찰과 취락과의 밀접한 관계를 엿볼 수 있다.

3. 제주 법화사의 입지 해석

법화사는 한라산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가장 가

까운 대포리 해안에서 약 4km 정도 내륙으로 들어와

있다.15) 법화사지의 표고는 160m에서 170m에 이른다.

절터는 뒤편 220m 높이의 구릉에서 능선이 동서로 뻗

어 내려 온‘∩’형태 지형의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데, 대략 가로 동서 260m, 남북 500m의 완만한 지형이

다. 절터의 앞에는 해발 165m의 구산봉과 앞 능선이

포진해 있으며 서쪽 1km 지점에는 건천인 앞내가 위

치하고 있다. 지형은 남쪽과 동쪽이 낮고 북쪽과 서쪽

이 높으며, 경내에 복원된 건물인 금당지에서 남쪽으

로 2m의 높이차이가 있는 늪지가 3,000여평의 넓이로

형성되었다(제주대학교박물관·서귀포시, 1997, 27).

법화사가 고려시대 창건된 사찰임을 감안한다면 법

화사의 입지에 풍수적 배경이 있었을 것으로 짐작이

된다. 더구나 비보사찰로 지정되었던 것을 고려한다

면 풍수지리적 사고가 법화사의 입지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주도의 지형 자

체가 전형적인 풍수 형국을 이루는 육지와는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풍수적 터잡기의 논리에 따라 법

화사의 입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현재의

법화사지를 보더라도 풍수적 사신사나 형국이 뚜렷하

게 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풍수적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이 법화사의 입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법화사의 창건 당시 입지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친 것은 용천수의 유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척박한 화산암 토양으로 이루어진 제주의 경우 용수

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조선시대 중산

간 지대에 광범하게 형성된 목장지대에서도 중심이

되는 곳은 언제나 용수를 쉽게 얻을 수 있는 곳이었

다. 특히 식수로 이용할 수 있는 샘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매우 드물었다. 따라서 법화사의 입지로 샘이

있으면서 당시 중심 취락과의 접근성이 높은 곳을 선

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복원된 대웅전의 뒤편과

동편에는 두 개의 큰 용천수가 있다. 특히 뒤편의 용

천수는 과거 하원동 주민의 식수로 이용되었을 정도

로 수량이 풍부하였다.

대규모의 사찰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이 필

수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특히 법화사는 고려왕조

의 비보사찰로 지정되었고, 원 황실의 원찰이었기 때

문에 많은 인력을 부양할 수 있는 식량이 확보되어야

했다. 법화사 주변 일대는 수량이 풍부하여 다른 지

역과 달리 벼농사가 가능했던 곳이다. 제주도는 대부

분의 토양이 화산회토로 이루어져 있고, 물이 부족하

기 때문에 벼농사가 거의 불가능했다. 지금의 성산읍

종달리 지역, 한경면 용수리, 서귀포시 하논 일대, 강

정동 일대와 더불어 법화사 주변 지역이 벼농사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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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했던 대표적인 곳이다. 법화사의 입지와 관련해서

이원진의『탐라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현 동쪽 45리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다. 절터
와榯漢殿의자리에주춧돌과섬돌을살펴보면모두
크고정밀하게다듬은석재를사용하였으니그전성
기에는 굉장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단지
초가암자몇칸만남아있다. 그서쪽에는물맛이좋
은 샘(법화샘)이 있는데 절 앞에 있는 논에 물을 댄
다. 서쪽에는법화과원이있다.16)

이 기록에서도 법화사 서쪽에 샘이 있었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이 샘의 물을 이용하여 법화사의 앞

쪽에 있는 논에서 벼농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실려 있는 고려말 慧日禪

師의 싯귀 중에‘法華庵畔物華幽(법화암 물가 언덕에

물화가 그윽하고)’이라는17) 것으로 볼 때 북쪽의 샘

에서 물이 흘러 내려 고이면서 넓은 늪지가 형성되었

고 이는 다시 수전으로 개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

다. 최근의 발굴에서도 법화사 남쪽 지역에서 넓은

늪지층이 확인되어 과거 수전 지역임이 입증되었다.

법화사의 입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교통의 요

지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화사에서 上大槛를

통해 산북 지역과 연결될 수 있었다. 실제 조선시대

에 법화사는 산북의 월계사, 수정사와 함께 나그네들

이 자고 가던 곳이기도 했다.18) 특히 법화사가 위치했

던 곳은 말을 키우던 8소장의 중심지로서 매년 이곳

에서 말을 점검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실들로 판단해 볼 때 법화사

의 입지에는 용천수와 같은 자연적 조건, 취락과의

접근성, 도로망, 그리고 재정확보를 위한 경지 획득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IV. 제주 법화사의 기능

1. 고려왕조의 裨補寺刹

고려시대 법화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조선왕

조실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조선초기의 상황

이지만 고려시대로 유추해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

議政府에서 제주의 法華·水精 두 절의 노비의
수를 아뢰어 정하였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濟州
牧使의呈文에의거하면州境에裨補寺刹이두곳인
데, 수정사에는 현재 노비 1백 30구가 있고, 법화사
에는 현재 노비 2백 80구가 있으니, 비옵건대, 두 절
의 노비를 다른 寺社의 예에 의하여 각각 30구를 주
고, 그나머지 3백 82구는典農에붙이소서.”하니, 그
대로따랐다.19)

위의 기록에서는 수정사와 법화사가 제주의 대표

적인 비보사찰로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는 법화

사의 기능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록으로 판단된다. 조

선초기 태종 때 법화사에 노비 280구가 있었으니 규

모로 볼 때 당시 제주에서 가장 컸던 절이었을 것으

로 추정된다. 이는 법화사가 고려왕조의 후원을 입은

비보사찰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비보사

찰이란 어떤 것인지 먼저 검토해 보자.

일반적으로 裨補는 地理(風水)的 조건을 보완하는

인문적 행태를 일컫는 범주로서, 자연과 문화의 상보

적 논리에서 출발한다. 비보는 풍수상 凶地일지라도

적절한 비보적 수단과 방책을 통해 길지적 조건으로

바꿀 수 있으며, 여기에서 사람은 자연의 영향을 조

정할 수 있는 조정자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비보의

法式은 협의의 裨補法과 壓勝法(혹은 禳鎭法)으로 구

성된다. 비보는 지리환경의 부족한 조건을 더하고 북

돋는 원리이고, 압승은 지리환경의 과한 조건을 빼고

누르는 원리이다(최원석, 2000; 권선정, 2003).

한국에서 비보관념의 형성은 불교의 발전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데, 7세기경 신라시대부터 체계가 잡히

기 시작했다. 신라 하대 이후 풍수가 강력한 공간적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으면서 불교는 풍수와 교섭하였

으며 이에 따라 불교는 풍수와 결합하여 풍수사탑이

라는 비보사탑이 출현하였다. 통일신라시대에는 불교

적 진호신앙에 의거한 사탑비보가 왕도인 경주를 중

심으로 행해졌으며, 나말려초에는 풍수사상의 성행과

지방호족의 득세로 말미암아 풍수적 동기에 의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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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탑이 지방 요처에 설치되었다(최원석, 2000).

불교의 불력과 풍수의 지력 이데올로기로서 국가

의 안녕을 기원하고 정책 운영의 기조로 삼았던 고려

시대에는 비보사찰의 건립이 더욱 활발하였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도선의 비보사탑설을 기

초로 國家裨補所를 개성에 설치하였고, 1197년(신종

원년)에는‘山川裨補都監’이라는 비보 관청이 설치되

어 12년 동안 운영되면서 국토를 관리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려의 비보사탑은 이미 11세기 중반부터 사

찰의 과다한 창건으로 인한 재정 악화를 야기시켰고

12세기 말에는 최충헌이 재상들의 원당을 철폐할 것

을 건의하며『道詵密記』에 기록된 사찰 이외에는 寺

社田과 柴地를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공민왕대

에 이르면 많은 비보사찰이 허물어지고 빈터만 남아

있어서 왕이 重修를 명하기도 했다(이병도, 1980).

법화사와 수정사가 비보사찰로 지정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은 시기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곤란하다. 실

록의 기록에서처럼 조선초기 많은 노비를 소유하고

있었고, 조선중기까지 명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볼 때

고려시대 이미 대찰이었던 것은 분명하다. 조선시대

에는 비보사찰이 계속적으로 축소되고 훼철되는 상황

이었기 때문에 조선시기에 비보사찰로 지정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따라서 고려의 어느 시기에 비보사찰

로 지정되어 국가적 지원을 받으며 조선초기까지 이

어져 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물론 법화사의 창

건 때부터 비보사찰로 지정되었을 수도 있다.20) 비보

사찰과 관련하여 다음의 호종단 설화는 하나의 시사

점을 제공한다.

속설에 전하기를, 한라산신의 아우가 나서부터
성스러운 덕이 있었고, 죽어서는 신이 되었다. 고려
때에 송나라 胡宗旦이 와서 이 땅을 壓禳하고 바다
에 떠서 돌아가는데, 신이 화하여 매가 되어서 돛대
머리에 날아올랐다. 조금 있다가 북풍이 크게 불어
서 종단의 배를 쳐부수자, 종단은 서쪽 지경 비양도
바위사이에서죽었다.21)

여기에 등장하는 호종단은 실재의 인물로 1106년

에서 1146년경에 걸쳐 고려에 와서 벼슬을 지냈으나

탐라에 와서 지기를 눌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압승을 잘 했던 인물이라는 사실

은『고려사』에도 기록되어 있다.22) 壓勝은 지리환경적

으로 과한 부분을 누르는 것으로 비보술에 해당한다.

비보술에 능한 호종단이 실제로 제주와 오지는 않았

을 지라도 제주의 땅을 압승했다는 것은 이 무렵 제

주에서 비보적 장치가 행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을 시사한다. 여기서의 비보적 장치는 바로 비보사찰

의 창건(또는 지정)이라 할 수 있다. 비보사찰 창건의

목적은 국내의 산천을 비보하여 나라의 基業을 연장

시키는 데 있다.23) 고려왕조가 제주에 비보사찰을 창

건한 것은 한라산의 강한 기운을 눌러 개경의 지덕을

보존하려는 의도에서이다. 특히 고려정부는 1105년

(숙종 10)에 榯를 耽榯로 고쳐 군을 두면서 제주를

정치·행정적으로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

서 한라산의 강한 기운을 누르는 비보사찰의 건립은

제주를 고려의 지배체제로 포섭하기 위한 상징 장치

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제주의 빈번한 반란을 제압

하고 완전히 본토의 통제하에 두려는 정치적 의도도

작용했던 것이다.

2. 원나라 황실의 願刹

비보의 목적으로 창건되었던 법화사가 이후 많은

사찰의 난립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서서히 쇠퇴하다

가, 원의 탐라 지배에 즈음하여 원 황실의 지원으로

번창했다고 볼 수 있다. 법화사지에서 발굴된 명문기

와에는‘至元橧年己巳始重創十橧年己卯畢’이란 글귀

가 있다. 이는 법화사의 중창이 지원 6년인 1269년

(원종 10)에 시작하여 지원 16년인 1279년(충렬왕 5)

에 마무리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한 것이다.

법화사가 중창되는 시기는 원이 탐라를 남송과 일

본 정벌의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눈독을 들여오다가

자신의 직할령으로 삼았던 때로 아울러 이 시기에 원

의 樔工이 만든 아미타삼존불이 안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박현규, 2009). 법화사의 중창은 원의 탐라지배

강화와 아울러 이곳에 온 원나라 사람의 종교적 안식

처로 삼을 목적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탐라 목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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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력 기반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는 것은(김일우,

2002)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일면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원의 탐라지배 강화와 맞물려 법화사가 중

창되었다 하더라도 몽고인 목호들의 세력기반으로만

보기에는 부족하다. 최영이 목호의 반기를 평정하러

탐라로 출발할 때 군사들에게 지키는 자(守者)를 동요

치 말라는 엄명을 내렸는데, 비보사찰로 보이는 佛宇

와 道殿, 神祠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24) 따라서 법화사

와 같은 비보사찰이 목호들의 근거지로 기능했다면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법화

사는 몽고의 목호들의 근거지보다는 원나라 황실의

願刹이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1982년에서 1997년까지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雲橛文 막새, 雲鳳文 막새, 각

종 기와류, 청자·분청사기·백자·중국도자기 등의

자기류, 開元通寶 등이 출토되었다(국립제주박물관,

2001, 121-122). 이들 출토 유물 가운데 주목되는 것은

운봉문과 운용문 막새이다. 용과 봉황 무늬가 있는

막새는 고려시대에는 왕실 건축물 이외에 사용이 금

지된 것이었다. 또한 이들 유물은 몽골 콩두미 궁전

에서 발굴된 막새와 유형이 유사한 것으로 보아(강창

화, 2000) 법화사는 원나라 황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찰로 판단된다. 원은 제주를 직할령으로 지배

하면서 법화사를 원나라 황제 세조의 원찰로 삼으려

는 의도에서 중창을 추진했던 것이다. 이를 통해 원

나라 세조가 신봉하는 관음신앙에 근거하여 남송과

일본 정벌의 武運과 황제의 祝壽 등을 염원하고자 했

던 것으로 풀이된다.

원 황실의 원찰이었던 법화사는 황실의 안녕을 기원

하는 종교적 목적 이외에도 직할령인 제주의 지배를

위한 정치·군사적 기능도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려시대에는 사찰이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군사적,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원은 남송과 일본 정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받고 더 나아가 제주의 물자를 계속적으로 거두는

데 법화사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김일우, 2000).

V. 결 론

이 글은 고려시대 법화사의 입지 해석을 토대로

당시 법화사가 지녔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역사지리

적 방법을 사용하여 시론적 형태로 고찰해 보았다.

법화사에 대한 역사적인 해석은 이미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소

홀히 취급되었던 공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췄는데,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법화사의 창건과 관련하여 기존의 여러 연구

자들이 장보고 창건설을 제시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보고가 창건했다는 문헌사료나 확실한 고고 유물의

발견이 없는 상태에서 장보고 창건설을 주장하는 것

은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장

보고 창건설은 고려시대 법화사가 지녔을 다양한 역

할과 의미를 캐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

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완도 청해진의 법화사와 제

주의 법화사는 그 입지에서도 다른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법화사의 山南 입지에 대한 해석이다. 장보고

창건설에 바탕을 둔 연구에서는 법화사상의 특성에서

찾고 있는데 대부분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세

워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의 남쪽 해안은 중국,

일본 사단항로의 중간 경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

화사도 산남에 세워질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법

화사는 해안가에서 4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항해의 안전 기원을 위해 창건되

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제주도 내부의 취락발

달과 맞물려 창건·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법화사의 입지에는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제

주도의 자연환경적 특성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

다. 특히 용천수가 법화사의 입지에 큰 영향을 주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주변 중심취락과의 접근

성, 사원의 재정에 긴요한 경지의 확보, 교통로 등이

입지에 영향을 주었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법

화사 주변의 벼농사 가능지역은 법화사의 경제적 기

반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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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와 같은 척박한 토양을 지닌 조방적 한전농법 사

회에서 벼농사가 가능한 水田의 가치는 매우 크기 때

문이다.

넷째, 고려시대 법화사는 비보사찰로 지정되어 고

려왕조에 의해 관리되었다. 이는 한라산의 강한 기운

을 압승하여 개경의 지덕을 보전하려는 목적에서 이

루어진 상징적 장치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원나라가

제주를 직할령으로 지배할 시기에 법화사의 중창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법화사는 원나라 황실의 원찰로

서 황실의 안녕을 염원하는 도량이자 제주 지배의 정

치, 군사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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